
 

 

PRESS RELEASE                                                         배포일자: 19.06.05 

나이벡, 세계 최대 '바이오 USA' 에서 펩타이드 연구결과 발표 

▶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항암 치료제 및 항염치료제 등 연구결과 발표 

▶ 글로벌 제약사 및 생명공학기업들과 다수 미팅 진행 

[2019-06-05] 펩타이드 전문기업 나이벡(대표이사 정종평)이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하 바이오 USA)'에 초청돼 펩타이드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바이오USA는 미국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가 주최하는 바이오USA는 오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된다. 

 

이번 바이오USA를 통해 제약 · 바이오산업 관계자와 기업들은 개발성과를 발표하고 업무협력을 

논의한다. 나이벡은 이번 행사에서 주력 기술인 펩타이드 기반 골다공증 및 염증성 면역질환, 항

암 치료제와 약물전달시스템 등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현지시간으로 4일 발표했다. 

 

나이벡 관계자는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과 염증성장질환치료제(IBD) 같은 경우 치료제가 없어 

큰 관심을 얻고 있는 분야로, 현지에 있는 동안 글로벌 제약사, 생명공학기업 등 총 36개 기업들

과 미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펩타이드 기반의 항암치료제는 비임상 단계에서도 탁월한 안정성 및 약효를 검증하며 

현지에서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 향후 글로벌 기업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회사는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신약들의 기술

이전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세계적인 기업들을 파트너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나이벡은 임원을 비롯한 우리사주조합원까지 100% 유상증자를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는 오는 10~11일 양일간 우리사주와 구주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